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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‘금수저들’에게 역혜택을

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1.11.4.(목) 국민일보 「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

역혜택 우려」기사에서, “세대분리(독립)한 청년은 부모

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”면서

“부유층도 세대분리 땐 수령 가능”하다고 보도

<관계부처 입장>

□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대상이

되지 않도록, 지원조건에 청년본인 소득 뿐 아니라 부모소득

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.

ㅇ ➊청년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, ➋부모포함 원가구 소득

중위소득 100%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하고,

    *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%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

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

ㅇ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

소득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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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세대분리한 청년은 부모소득과

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금수저에 대한 역혜택 우려가

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상황, 월세 등 임대료 증가

등으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큰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

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

ㅇ 국무회의(’21.8.24일)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

내년 예산안에 반영,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.


